
2001년 여름 전력 최대수요 4312만kW

2001년 여름의 전력 최대수요가 4312만kW로 2000년에 비해 5.2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산업자원부는 김동원 자원정책실장 주재로 2001년 10월5일 산업자원부 대회의실에서 한국전력공사, 한

국전력거래소, 발전 6개회사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회의를 개최해「2001년 여름철 전력 수급」에 대한

평가를 실시했다.

산자부에 따르면, 2001년 여름철의 최대 전력 수요는 2000년의 4100만7000㎾(8월18일 12시)보다 5.2%

증가한 4312만5000㎾가 7월26일 15시에 발생했으며, 냉방용 수요는 전체 수요의 약 20%인 859만9000㎾

로 추정됐다.

전력 공급능력은 당진화력 4호기(50만㎾), 하동화력 6호기(50만㎾) 등의 준공과 계획예방 정비일정 조

정 등으로 2000년보다 262만1000㎾ 증가한 4869만9000㎾ 확보함으로써 최대수요 발생시 공급예비율

12.9%(557만4000㎾)를 유지했다.

2001년 여름철 전력 수급실적

(단위: 1000㎾, %)

구 분 2000
2001 차 이

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

설비용량 47,876 49,133 49,632 1,257 1,756
공급능력

(증감률)
46,078
( 6.1 )

48,790

( 5.9 )

48,699

( 5.7 )

2,712

(△0.2p)

2,621

(△0.4p)

최대수요

(증감률)
41,007

( 10.0 )
43,437
( 5.9 )

43 ,125
( 5.2 )

2,430
(△4.1p)

2,118
(△4.8p)

예비전력

(공급예비율)
5,071

( 12.4 )
5,353

( 12 .3 )
5,574

( 12 .9 )
282

(△0.1p)
503

(0.5p)

2001년에는 산업자원부 책임 아래 한국전력공사가 전담해왔던 체제에서 전력산업구조 개편에 따라 전

기위원회가 신설되고 한국전력공사, 한국전력거래소 및 6개 발전회사가 참여하는 시장 기능에 의해 수행

된 첫 해로 수급에는 별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됐다.

다만, 최대 전력 수요가 수요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기간에 발생했던 점과 해파리·새우떼로 인해 대용

량인 원자력발전소가 3차례나 정지된 사례에 대해서는 전력 수급안정을 위해 보완해나가야 할 사항으로

지적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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